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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ortance of healthy attachment formation by examining 

the effects of dental hygiene students‘ adult attachment patterns on depression, self-esteem, empathy, 

and career choice, and to present basic data for career guidance that consid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Students enrolled in the dental hygiene department at a university in Daejeon we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14 to October 14, 2020 through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requency analysis,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classifying adult attachment styles into three types, out of a total of 158 people, 62 (39.2%) had 

the avoidant attachment style, 56 (35.4%) had the secure attachment style, and 40 (25.3%) had the anxious-

ambivalent attachment style appear. Self-esteem according to attachment type (F=26.224, p<0.0001), 

empathy (F=3.944, p<0.05), depression (F=12.702, p<0.0001), career indecisiveness (F=4.367, p<0.05). 

Based on the results of identifying the sub-factors that affect the dental hygiene and adult attachment styles 

of students with depression, self-esteem, empathy and career choice, this study intends to use them as 

reference materials for career decision taking into account individu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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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대학생은 성인기로 접어들며 자신의 가치를 정립하

고, 주위의 친구, 선배, 이성과의 교류와 관계 속에서 

애착 대상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애착이란 피양육자가 자신의 주 양육자에게 느

끼는 강한 감정적 연대감(emotional tie)을 말한다

(Bowlby, 1958). 주로 영아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과 관련된 정보를 조직화하는 의식적, 무의식적 

규칙을 만들게 되며, 영유아기의 애착이 긍정적일수

록 이후에 진행되는 정신건강, 친사회적 행동, 대인관

계 등의 발달이 원활하다고 알려져 있다(McCormick 

and Kennedy, 1994; Park, 2006). 또한 성인애착은 

인간이 일을 하고 탐색하는데 중요한 심리적 안전 기

반이 되기 때문에(Whaung and Choi, 2002), 대학생 

시기에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정서적 요인이라

고 할 수 있다(Park and Chung, 2017). 

자아존중감은 자기-개념의 평가적, 정서적 차원으

로서, 자기평가(self-estimation)나 자기-가치감(self-

worth)이라 할 수 있으며(Kim and Kim, 2013), 사

회적 성취, 성공, 만족감과 신체적 건강에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정신적, 신

체적 건강 등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에 있어 중

요한 요소로(Mann et al, 2004), 자아존중감이 낮을

수록 우울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Kim and 

Kim, 2011). 

공감능력은 타인에 대해 온정, 관심 등을 갖고 타인

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느끼는 정서적, 인지적 능

력을 의미한다(Hong, 2004). 이러한 공감능력은 환자

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보건계열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우선시되는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Han, 2008; Park, 2012). 또한 진로결정 과정에 

있어 타인은 핵심적인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Phillips, 1997),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대학 시절 공감능력과 안정적 애착 형성을 위한 노력

이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보건계열 대학생이 미래에 담당할 직무는 다른 직

종보다 동료 및 환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이 필요하고 갈등 상황에서 흔히 발생하는 스트레스

를 관리하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Kim and Kim, 

2013). 또한 재학기간 동안 다양한 임상 실습을 수행

하면서 비보건 일반 대학생보다 긴장과 불안에 노출 

되고 졸업 후 업무 특성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

는 과정에 있어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 감정적인 피로

와 정신 건강상의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도 매우 높

기 때문에(Yang, 2001; Jeong and Shin, 2006) 치위

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애착유형이 우울, 자아

존중감, 공감능력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나, 아직까지 이와 같이 통합적으로 탐

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의 성인애착유

형이 우울, 자아존중감, 및 공감능력과 진로선택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건강한 애착형성의 중

요성을 검증하고,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진로결정 자

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연구윤리심의

(1044342-20200514-HR-022-02)를 받았다.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치위생과 학

생들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020년 9월 14

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자

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STATA ver. 11.0 

software (StataCorp, College Station, TX, USA)를 

이용하여 표본수를 산출하였다. 효과 크기는 0.25, 유

의수준 .05, 검정력 0.95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 

수는 134명으로 산출되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16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160부의 설문지 중 응

답이 미흡한 2부의 설문지는 제외하였으며, 최종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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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58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도구

(1)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애착유형(안정애착유

형, 회피애착유형, 불안-양가애착유형)에 대한 빈도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애착유형 간 하위변수(우울감, 자

아존중감, 공감능력, 진로결정)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애착과 하

위변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애착유형이 하위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분석

은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3.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으며 유

의성 검정은 제 1종 오류수준 0.05를 기준으로 하였

다.

(2) 측정도구

① 성인애착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

Collins와 Read(1990)가 개발한 자기보고 검사로, 

Park(1992)이 번안한 것을 Kim(2007)이 수정 보완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척도는 상대방에 대한 개

인적인 믿음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

내는 의존척도 6문항, 버림받거나 사랑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불안척도 6문항, 타인과

의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친밀

척도 6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

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정도

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부정문항은 역코딩 처리하

여 수행하였으며, 세 하위척도에 대해 애착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Kim, 2009). 의존척도와 친밀

척도가 평균이상이고 불안척도가 낮은 경우는 안정애

착으로 분류하고, 친밀척도와 의존척도가 낮은 경우

는 회피애착으로 분류하며, 불안척도에서만 높은 경

우에는 불안-양가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신뢰도를 매우 저하시키는 1번 문항을 제외하였으

며, 의존, 불안, 친밀의 신뢰도 계수는(Cronbach’s a) 

0.71, 0.79, 0.60로 나타났다.

②  우울척도[한국판 BDI-II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eck, Ward, Mendalson, Mock 및 Erbaugh(1961)

가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형 검

사로서, 본 연구에서는 Lee와 Song(1991)에 의해 번

안되고, Lee와 Rhee(2003)가 수정하여 사용한 한국

판 Beck 우울 척도를 사용하였다. 벡 우울척도는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0~3점) 척도로 평

정하여 전체 점수 범위는 0~63점이며, 점수가 높을수

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는 Cronbach’s a=0.89이었다.

③ 자아존중감척도(Self-Esteem Scale)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척도를 Park(2018)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국내에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구이며 자아존중감 정도

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긍정적인 문항과 부

정적인 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

다)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 수 록 자아존중

감의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Cronbach’s a=0.77이었다.

④  공감능력척도(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0)의 대인관

계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Park(1996)이 수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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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수용,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 등 4가

지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요소 당 7문

항으로 총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Likert

식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다)

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 수

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 0.71이었다.

⑤  선택적-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 

CDS)

진로결정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Osipow et al(1976)

이 개발한 진로미결정검사를(Koh, 1992)가 한국문화

에 맞게 수정 및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과 미결정을 측정하는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며 진로결

정 2문항, 미결정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5점: 매우 그렇

다)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범위는 18점~90점으로 점

수가 높아질수록 진로미결정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0.86이

었다.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으로 성별의 

경우 여성이 155명(98.1%), 남성이 3명(1.9%)으로 여

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년은 3학년 56명

(35.4%), 2학년 51명(32.3%), 1학년 51명(32.3%)이었

고, 본인의 성적 수준을 스스로 ‘상’ 25명(15.8%), ‘중’ 

91명(57.6%), ‘하’ 42명(26.6%)라고 답변하였다. 

2. 애착유형에 따른 결과

(1) 애착 유형의 분류

Table 2는 성인애착유형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

류한 결과이다. 총 158명 중 회피애착유형은 62명

(39.2%), 안정애착유형은 56명(35.4%), 불안-양가애

착유형은 40명(25.3%) 순으로 나타났다.

(2) 애착 유형에 따른 우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진로미결정의 차이

Table 3은 애착유형에 따른 우울, 자아존중감. 공감

능력, 진로미결정 평균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

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

(F=26.224, p<0.0001), 공감능력(F=3.944, p<0.05), 

우울감(F=12.702, p<0.0001), 진로미결정(F=4.367, 

p<0.05)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안정애착유형의 자

아존중감 평균점수가 3.84 (SD=0.50)로 가장 높았

다. 불안-양가애착유형은 공감능력 평균 점수가 3.32 

(SD=0.36)로 가장 높았고, 우울감 평균점수 1.68 

(SD=0.45)와 진로미결정 점수도 평균 2.95 (SD=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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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구분 Variables N (%)

Sex Male 3 (1.9)

Femal 155 (98.1)

Grade 1st year 51 (32.3)

2nd year 51 (32.3)

3rd year 56 (35.4)

Academic performance Upper 25 (15.8)

Middle 91 (57.6)

Lower 42 (26.6)

Table 2. Frequency analysis of attachment types 

(secure attachment, avoidant attachment, 

anxiety-ambivalent attachment style)

Type N %

Secure attachment type 56 35.4

Avoidant attachment type 62 39.2

Anxious-ambivalent attachment type 40 25.3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애착과 우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진로미결정 

하위변수간의 상관분석

Table 4는 주요변수인 하위변수들 간의 관련성

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애착의존척도는 불안(r=−0.519), 우

울감(r=−0.46), 진로미결정(r=−0.254)과 유의한 음

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친밀(r=0.293), 자아존중감

(r=0.508)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애착불안척

도는 친밀(r=−0.387), 자아존중감(r=−0.546)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공감능력(r=0.266), 우울

감(r=0.373)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애착친밀척

도는 자아존중감(r=0.192)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우울감(r=−0.044), 진로미결정(r=−0.048)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공감능력은 우울감

(r=0.231), 진로결정(r=0.277)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p<0.01), 우울감은 진로미결정(r=0.334,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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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in depression, self-esteem, empathy, and career indecisiveness according to attachment 

types

Dependent variable Attachment types N M SD F p Scheffe

Self-esteem Avoidant (a) 62 3.56 0.53 26.224 .000 c<a<b

Secure (b) 56 3.84 0.50 

Anxious-ambivalent (c) 40 3.10 0.44 

Empathy Avoidant (a) 62 3.16 0.29 3.944 .021 b<c

Secure (b) 56 3.14 0.37 

Anxious-ambivalent (c) 40 3.32 0.36 

Depression Avoidant (a) 62 1.42 0.27 12.702 .000 a, b<c

Secure (b) 56 1.34 0.31 

Anxious-ambivalent (c) 40 1.68 0.45 

Career indecisiveness Avoidant (a) 62 2.71 0.58 4.367 .014 b<c

Secure (b) 56 2.58 0.66 

Anxious-ambivalent (c) 40 2.95 0.57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attachment and depression, self-esteem, empathy, and career indecisive-

ness

Sub-variable Dependence Unrest Intimacy Self-esteem Empathy Depression
Career-in-

decisiveness

Dependence 1 　 　 　 　 　 　

Unrest -.519** 1

Intimacy .293** -.387** 1

Self-esteem .508** -.546** .192* 1

Empathy -.074 .266** .105 -.100 1

Depression -.460** .373** -.044 -.582** .231** 1

Career indecisiveness -.254** .300** -.048 -.381** .277** .334** 1

*p<0.05, **p<0.01, ***p<0.001.



(4) 애착 하위 척도에 따른 우울, 자아존중감, 공감

능력, 진로미결정의 회귀분석

Table 5는 애착의 하위척도인 애착친밀, 애착의존, 

애착불안이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우울감, 진로결정

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애착의존(β=0.315, p=0.001)은 자아존중감에 

정(+)적 영향을 주었고, 애착불안(β=−0.405, p=0.001)

은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주었다. 둘째, 애

착친밀(β=0.239, p=0.004)과 애착불안(β=0.388, 

p=0.001)은 공감능력에 정(+)적 영향을 주었다. 셋째, 

애착친밀(β=−0.160, p=0.036)과 애착의존(β=−0.386, 

p=0.001)은 우울감에 부(−)적 영향을 주었으며, 애착

불안(β=0.235, p=0.006)은 정(+)적 영향을 주었다. 넷

째, 애착불안(β=0.261, p=0.006)은 진로미결정에 정

(+)적 영향을 주었다.

IV. 고찰

본 연구는 보건계열 치위생과 대학생 158명을 대상

으로 학생의 성인애착유형이 우울, 자아존중감, 및 공

감능력과 진로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건강한 애착형성의 중요성을 검증하고, 개인별 특성

을 고려하여 진로결정 자료를 제시 하고자 하였다. 

Hazan과 Shaver(1987)는 성인애착은 성인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이지만, 영유아기의 

애착과 매우 비슷하며 과거 영유아기의 애착의 영향

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성인애착유

형은 3가지 종류 안정(secure), 회피(avoidant), 불안-

양가애착(anxious-ambivalent)으로 분류된다(Kim 

and Kim, 2013).

이 유형들을 자기와 타인에 대한 표상의 특징에 따

라 설명하면, 안정애착유형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

이라 여기며 타인을 접근 가능하고 반응적일 것이라 

기대한다. 회피애착유형은 타인을 신뢰 하지 못하고 

거부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

기거나, 자신과 타인 모두에 대해 무가치하게 여기고 

낮은 기대 수준을 보이기도 한다. 불안-양가애착유형

은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자신에 대해서

는 무가치 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

다(Kim et al, 2011). 

본 연구 결과 회피애착유형(39.2%)이 가장 많이 나

타났고, 안정애착유형(35.4%), 불안-양가애착유형

(25.3%)순으로 나타나, 유사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회

피애착유형(26.5%), 불안-양가애착유형(25.2%),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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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self-esteem, empathy, depression, and career indecisiveness according to attach-

ment subscal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SE β t p R2
adjR

2

Self-esteem Intimacy 0.070 -0.057 -0.819 0.414 0.371 0.358

Dependence 0.066 0.315 4.183 0.001

Unrest 0.067 -0.405 -5.190 0.001

Empathy Intimacy 0.050 0.239 2.897 0.004 0.124 0.107

Dependence 0.048 0.058 0.651 0.516 

Unrest 0.048 0.388 4.218 0.001 

Depression Intimacy 0.049 -0.160 2.111 0.036 0.258 0.243

Dependence 0.046 -0.386 -4.715 0.001 

Unrest 0.047 0.235 2.767 0.006 

Career-indecisiveness Intimacy 0.090 0.096 1.153 0.251 0.111 0.094

Dependence 0.086 -0.147 -1.642 0.103 

Unrest 0.087 0.261 2.815 0.006 



애착유형(20.4%) 순으로 나타난 다른 연구 결과(Kim 

and Kim, 2013)와 회피애착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유사하나, 그 외 유형의 분포는 약간의 차이를 보

였다.

청소년 애착유형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조사 결과 안정애착유형이 회피애착유형이나 불

안-양가애착유형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Kim, 2009), 보건계열 대학생의 성

인애착유형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연구결과에서

도 회피애착유형이나 불안-양가애착유형보다 안정애

착유형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 것(Kim and 

Kim, 2013)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안정애착유형의 

자아존중감 평균점수가 3.84 (SD=0.50)로 세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Collins와 Read(1990)가 자아에 대한 작

동모델로서 애착유형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대

해 조사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며,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보고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즉, 이것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안정애착유형이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준다(Kim, 

2009)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불안-양가애착유형에서 공감능력, 우

울, 진로미결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공감능력은 

불안-양가애착유형에서 3.32 (SD=0.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Kim과 Kim(2013)의 연구에서는 공감능력

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불안-양가애착유

형에서 안정애착유형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것과 유

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우울감은 불안-양가애착유형에서 가장 높은 1.68 

(SD=0.45)로 나타났고, 안정애착유형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안정애착유형에서 우울감이 가장 낮게 

나타난 Kim과 Kim(2013)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

다.

애착에 대한 선행 연구들(Park, 1992; Kim, 2002)

에 따르면 유아 및 아동기의 애착유형 또는 특성이 아

동기 이후인 청소년기와 청년기, 장년 그리고 노년기

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Kim, 

2009). 그리고 후기 청소년기에서 초기 성인기에 접

어드는 대학생 시기는 부모와의 애착보다 또래, 이성 

친구 등과의 성인애착 경험이 보다 중요해지는 단계

이다. 잠재적인 직업들을 탐색하고 이를 직업 선택으

로 확정지어야 하는 발달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또래나 이성 친구, 선배, 교수 등과의 교류 등이 진로 

결정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것이다(Kim et al, 2011).

이렇듯 대학생의 진로 결정에 성인애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만, 실제 청소년과 대학생

의 진로 발달 및 진로 결정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연구

들은 주로 부모와의 애착에 집중되어 있고(Kim and 

Kim, 2009), 성인애착과 진로 관련 변인 간의 관계

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Kim et al, 2011). 그 

중 성인애착이 진로미결정과 갖는 관계를 살펴본 해

외 연구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애착에 있어 

느끼는 불안이 직업적 자아개념을 매개로 진로미결정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Tokar et al, 

2003),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안정

애착유형이 직업적 자아개념을 매개로 하여 전반적

인 진로미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Kim and Lim, 2005). 

애착의 하위척도는 애착친밀, 애착의존, 애착불안

의 세 차원으로 구성 되어 있다(Kim, 2009). 애착친

밀은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에 대한 

편안함의 정도를 나타내고, 애착의존은 내가 필요로 

할 때 상대방은 언제나 의존할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

의 정도를 측정한다. 애착불안은 내가 사랑받지 못하

거나 버림받는다는 것에 대해 불안하게 느끼거나 두

려워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친밀성과 의존가능성 척

도에서 높고, 불안척도가 낮은 경우 안정애착유형으

로 분류하고, 친밀성과 의존가능성 척도에서 낮은 경

우를 회피애착유형으로 분류하며, 불안척도에서 높은 

경우 불안-양가애착유형으로 분류한다(Kim, 2009). 

따라서 애착의 하위척도인 애착친밀, 애착의존, 애

착불안이 우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 진로결정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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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애착불안이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므로, 애착불안이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

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애착의존이 자아존중

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애착의존이 증

가할수록 자아존중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애착불안이 공감능력에 유의한 정(+)적 영

향을 미치므로, 애착불안이 증가할수록 공감능력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애착친밀이 공감능력에 유

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친밀

이 증가할수록 공감능력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우울감은 애착불안이 우울감에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불안이 증가할 

수 록 우울감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고, 애착의존은 우

울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므로 애착의존이 

증가할수록 우울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애착친밀이 우울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친밀이 증가할수록 우울감은 감소

한다고 볼 수 있다. 

진로결정에서는 애착불안이 진로미결정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불안이 증

가할수록 진로미결정 수준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불안정애착이 진로미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Lee(2011)의 연구결과 불안

정애착과 불안정한 자아정체성 상태가 대학생의 진로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고 진로미결

정을 초래할 수 있음을 밝힌바(Lee, 2011)와 같은 연

구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성인애착유형이 우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전 선행연

구에서도 애착유형을 구별하여 애착의 하위척도에 따

라 우울, 자아존중감, 공감능력과의 관련성을 확인하

였으나, 본 연구는 여러 개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력을 한 번에 확인하기 위하여 진로결정의 종속변수

를 추가하여 실시하여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

음에 의의가 있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특정지역에 소

재하는 일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대다수가 

여성인 점에서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전체 치위

생과 학생으로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갖

고 있다.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이므로 부모와의 관계, 친구

와의 관계를 대상으로 더 세분화하여 애착유형의 하

위척도별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편적으로 다른 연구에서도 애착유형 측정과 

관련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는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성인애착유형 측정에 선행연구들과 같이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나. 자기보고식 설문

의 경우 오류나 왜곡이 있을 수 있으므로 향후 보다 객

관적인 측정방법이 개발되어 후속 연구에 널리 활용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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